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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네번째 메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를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영

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다. 그 결과에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사람이 육신에의해서만 살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죄악이 가득해지고 마음으

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향해 달려 갈 수 밖에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있

다.(창 6:5).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탄 하셨고 결국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사람에

게서 피할 수 없는것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밝혔는데 ‘죽음’ 과 심판’ 

이다.(히 9:27)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

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 될까?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 을 되돌려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요한은 이 하나

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바람을 비유해서 아주 '기이한 방법' 으로 소개 한다. 그 이해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 이다. (요 3:1-8) 많은 사람들이 오

해하는 것은 자신의 '거듭남' 이 자신 스스로 믿기로 결정한 믿음에의해서 거듭나서 '

구원' 받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중생)은 신적인 영역으로 사람

이 결정 할수있는 것이 전혀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을 하나

님 손에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어찌 스스로 찻아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럴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신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감정으로 느낄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감정으로 느껴져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



신의 감정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

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감정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하

나님의 영’ 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악한세대

의 영적 혼돈에서 '빛'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